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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Fun 문화현장]  

<앵커> 

문화현장, 전시회 소식 조지현 기자가 모았습니다.  

 

<기자> 

 

[정창섭 개인전 / 3월 27일까지 / 국제 갤러리] 

 

한국의 대표적 단색화가 정창섭 화백의 작품 역시, 일반적인 의미의 '그린다'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닥종이를 으깨 반죽을 만든 뒤 물감과 섞어 캔버스에 바르고, 두드려 무늬를 만들거나 칼로 잘라냈습니다. 

 

캔버스 위에 한지를 붙여 유화 물감으로도 마치 수묵화처럼 번지는 효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창문 안과 밖을 단절하기보단 연결하는 '창호지'처럼 정창섭 화백의 작품엔 한국적 정서가 두드러집니다. 

 

[전민경/큐레이터 : 한국의 정서를 지니고 있는 감수성이 닥지라는 재료로 은유가 됐을 때 가장 특별한 지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전시는 2011년 작고한 정창섭 화백의 작품 궤적을 볼 수 있는 대표작들로 구성됐습니다.  

 

 

 

 

 

 

 

 

 

 

 

 

URL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6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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